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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부당 내부거래도 조사!
공정위, 6대그룹 비상장 주식거래 조사 … 삼성 이재용 상무도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9일부터 시작된 6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

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 권부사채 외에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항목을 들기는 어렵지만 6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총수 일가의 상속ㆍ증여와 관

련된 부분 중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 권부사채 외에 비상장주 거래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 거래가 주목되는 이유는 1999년 삼성SDS의 BW 저가 발행과 유사한 대규모 CB, BW 발행이 

2000년 이후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총수 일가와 관련된 비상장주 거래는 공개적으로 논란이 된 것만 해도 여

러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2000년 4월 LG화학이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LG-Caltex정유, 

LG유통 등 비상장사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2001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 상

무가 보유하고 있던 인터넷 관련주를 삼성 계열사들이 매입해준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에 속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아들 정의선 씨는 자신이 대주주였던 인터넷 회사 e-HD닷컴 주

식 32만주를 현대자동차에 액면가보다 비싼 6000원에 매각했다가 공정위의 조사를 1차례 받는 등 시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총수 일가와 계열사 간 비상장주 거래가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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